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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고․대학생, 성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청소년

의 일상행동에 대한 문제인식 정도에서 상호간에 어떤 차이점 또는 유사점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세대간에 차이점과 유사점이 둘 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선 가족의 중요성이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젊은 층일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세대에 관계없이 가

정화목을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으며, 중․고․대학생뿐 아니라 성인과 노인까지도 상당히

남녀평등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유사점이 드러났다. 또 성인과 노인들은 중․고․대

학생들에 비해 청소년이 유행추구 행동이나 컴퓨터관련 행동 같은 청소년 특유의 행동을 하는 빈도

를 더 낮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청소년이 그런 행동을 할 경우 훨씬 더 크게 문제가 된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이 흔히 하는 행동 중에서 어떤 것이 특히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어른을 무시하는 행동이 가장 용납될 수 없는 문제행동이라는 데 인식을 같

이 하였다. 끝으로, 전통적 가치지향과 사회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에서 성별과 세대집단간 상

호작용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세대차, 가치관, 가족가치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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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유사한 삶의 경험을 통해 사고

방식과 행동방식에 공통점을 갖게 된다는 점

에서 하나의 세대로 규정할 수 있다. 삶의 경

험과 성장배경이 서로 다를 때 사람들이 보

이는 가치관이나 행동특성도 달라지게 되며,

이를 흔히 포괄적으로 세대차라 부른다(박재

홍, 1999; Elder, 1981, 1994; Mannheim, 1952).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세대차에 많

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관심의 정

도에 걸맞게 세대차와 관련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흔히 서구의 세대차 연구들은 세

대차가 크게 존재한다는 연구, 세대차는 환상

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로는 없다는 연구, 그

리고 세대간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지

만 연속성이 있다는 연구의 세 가지로 나뉘

고 있다(Bengtson, 1975). 우리나라의 연구들

은 대부분 세대간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성세대는 전통적 가치를 지향

하는 반면 신세대 또는 청소년 세대는 서구

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김

애순, 1997; 김일명, 김명자, 1989; 나은영, 민

경환, 1998; 나은영, 차재호, 1999; 박임옥,

2000; 신은숙, 1976; 윤진, 1985; 이재창, 최운

보, 정영애, 최경선, 1983; 정철희, 1997; 조혜

선, 1990; 차재호, 1985). 그러나 세대간에 유

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도 상당수 있다(김명언, 김의철, 박

영신, 2000; 정태연, 한광희, 2001; 조성남,

1991).

가치관의 세대차이에 관한 연구결과들의

비일관성은 주로 연구방법의 차이에 의해 설

명되고 있다(정태연, 2001; 정태연, 한광희,

2001). 가치관의 평가차원(예, 사고 대 행동)

과 평가대상(자신 대 타인)을 달리 하는 연구

들이 혼재해 있어 연구결과들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국 세대차가 있

느냐 없느냐하는 것보다는 가치체계나 행동

특성의 어떤 측면에서 세대차가 나타나는지

를 밝혀내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그

로 인해 세대차이도 그 어느 나라보다 더 크

게 나타난다고 지적되고 있다(나은영, 민경환,

1998; 나은영, 차재호, 1999). 출생연도에 관계

없이 높은 탈물질주의 또는 낮은 탈물질주의

(즉, 물질주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선진국

이나 후진국과는 달리, 한국과 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고연령층은 물질주의에

머물고 있는 데 반해 젊은 층은 급속히 탈물

질주의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세대차이가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Inglehart, 1997). 우리나

라의 현재 노인들은 삶의 대부분을 협동과

조화를 중시하는 농경시대에 태어나 보릿고

개를 경험하며 생활한 세대이고, 성인들은 농

촌사회에 태어나 근검절약과 노력을 통해 산

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세대이며, 청

소년은 풍요로운 산업화 시대에 태어나 선대

가 겪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 첨단과

학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세대이다(김의

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 유호식, 2000). 본

연구에서는 이렇듯 삶의 경험 및 성장 배경

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 성

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삶에 대한 가

치관과 청소년 행동에 대한 지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지 살

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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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세대는 현재의 사회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기성세대와 새로운 창의력과 적응력으

로 기존질서에 변화를 시도하는 청소년 세대

로 양분하는 경우가 많다(임희섭, 1986, 1997).

실제로, 앞서 언급한 세대차이에 관한 연구들

은 대부분 성인 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차이

점과 유사점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근래 들어 이 두 세대뿐 아니라, 현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

만 그 사회의 기초를 마련한 노인 세대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고

조되고 있다(예, 김의철 등, 2000). 현재는 과

거에 기반을 둔 것이고 현재를 통해 과거가

미래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차이 문

제는 청소년과 성인뿐 아니라 노인까지 포함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

소년으로 분류된 집단 내에서도 연령별 차이

가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김경신, 1998a),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보다 세대간격을 좀

더 촘촘히 분류하여 세대 차이를 연구하였다.

즉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세 집단에 성

인과 노인집단을 포함하여 총 다섯 세대집단

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또 성인과 노인은

자녀 또는 손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

생인 부모와 조부모의 세 집단으로 각기 나

누어 이들 상호간의 차이점과 유사점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대학생, 성인, 노인

의 다섯 세대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이 삶에

대한 가치관과 청소년 행동에 대한 지각이라

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상호간에 어떤 차이점

과 유사점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첫째로 가치

관과 관련해서는 부귀영화, 자아실현, 가정화

목, 사회봉사 등 삶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관

과 결혼, 효도, 가족주의, 남녀역할과 같은 가

부장적이고 가족중심적인 가치관에서 세대간

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특히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

본적인 단위로서 인간이 가장 먼저 접하는

사회 환경이라는 점에서 가족과 관련한 가치

관은 여러 가치관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가정교육의 부재나 부

모의 영향력 약화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가

족의 중요성이나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과 관

련된 가족가치관이 세대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인 가치관과 마찬가지로

가족가치관에서도 젊은 세대에 이르러 전통

적 의식이 많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영역에 따라 아직도 전통적인 가치가

많이 남아 있음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예,

공미혜, 1993; 김순옥, 류점숙, 1984; 양명숙,

1996; 조소연, 오윤자, 2001). 그러나 지금까지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일부 집단의 특정

가치관 영역에 국한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가족가치관을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 영

역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김경신, 1998a).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

고․대학생과 이들을 자녀 또는 손자녀로 둔

부모와 조부모 세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족가치관에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의 세대집단간

차이뿐 아니라 세대와 성별의 상호작용 여부

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치관, 특히 가족가

치관과 관련한 연구결과들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는데(예, 강호철, 1984;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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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노인

남 74 48 109 214 72

여 71 87 73 251 66

계 145 135 182 465 138

연령평균 12.90 18.70 23.05 43.86 72.50

표준편차 .72 .77 2.34 5.20 5.68

범위 12-15 16-18 19-25 33-59 62-91

표 1. 세대집단과 성별에 따른 분석대상

영옥, 1983; 양명숙, 1996; 옥선화, 1989; 이동

수, 1987; 이은경, 1999; 장휘숙, 1995; 조소연,

오윤자, 2001; 홍준숙, 1987), 대체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전통 지향적임을 밝히고 있

다. 이는 우리나라가 오랜 부계사회의 역사를

통해 남성우위의 구조가 사회문화적 지지를

받아왔으므로 남성이 여성보다 현재의 구조

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경순, 1999). 사실 성별

은 가족가치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조소연, 오윤자, 2001).

그러나 성차 관련 연구들은 대개가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연령 또는 세대

에 따른 성차의 변화 추세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명언 등(2000)은

청소년집단(10대와 20대)과 성인집단(30, 40,

50대)의 세대차 인식과 심리적․행동적 특성

을 비교하였으나, 성별을 공변인으로 처리함

으로써 성별차이 또는 세대와 성별의 상호작

용은 분석하지 않았다. 노년, 중년, 청소년의

3세대의 가족가치관을 연구한 김경신(1998b)

은 중년과 청소년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가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데 반해, 노년에

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거나 또는 여성이 더

가족중심적임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성별

과 세대 간에 상호작용이 있을 가능성을 시

사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성차를 각 세대별

로 분석함으로써 세대와 성별의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는 세대와 성별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세대차이와 관련된 현상을 더 정교하게 해석

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세대차의 두 번째 측

면은 청소년의 일상행동에 대한 지각이다. 청

소년과는 성장배경이 다른 성인과 노인들이

청소년 자녀/손자녀들이 밤을 새워 채팅을 한

다거나 속어를 쓴다거나 부모 말을 듣지 않

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문제성 행동들

을 얼마나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지,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성인과 노인의 문제정

도 인식이 청소년 자신의 인식과는 어느 정

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런

인식 차이는 그 크기에 따라 단순히 차이에

머물지 않고 세대간 갈등과 대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유형

의 행동들에 대해 세대간에 문제정도 인식이

크게 다른지(따라서 세대간 갈등을 불러일으

킬 소지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

학생, 성인, 그리고 노인의 다섯 세대를 대상

으로 그들의 가치관 및 청소년의 일상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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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조부모

중 고 대 중 고 대

남 93 84 37 25 20 27

여 108 93 55 17 18 31

계 201 177 87 42 38 58

연령평균 41.58 43.72 49.43 69.79 71.84 74.90

표준편차 4.13 4.20 5.14 5.73 4.94 5.14

범위 33-60 35-52 39-61 62-91 63-87 64-89

표 2. 자녀/손자녀 집단에 따른 부모와 조부모 세대의 분포

대한 지각에서 상호간에 어떤 차이점과 유사

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대상

표 1에는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제시되어

있다. 전체 분석대상은 총 1,065명으로서 중

학생 145명(남 74, 여 71), 고등학생 135명(남

48, 여 87), 대학생 182명(남 109, 여 73), 성인

465명(남 214, 여 251), 그리고 노인 138명(남

72, 여 66)으로 구성되었다. 성인은 표집대상

중․고․대학생의 부모였고, 노인은 노인복지

회관의 여러 취미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거

나 노인정에 나와 소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각

집단별 평균연령은 중학생 12.9세, 고등학생

18.7세, 대학생 23.0세, 성인, 43.9세, 노인

72.5세이었다.

표 2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 집단에 따른

부모와 조부모 세대의 분포를 제시하였다. 중

․고․대학생 부모의 평균연령은 각각 41.6

세, 43.7세, 49.4세였고, 중․고․대학생을 손

자녀로 둔 조부모의 평균연령은 각각 69.8세,

71.8세, 그리고 74.9세였다.

도구

자녀용, 부모용, 조부모용 질문지를 각기

따로 제작하였다. 질문지는 가족가치관과 일

반가치관, 그리고 청소년의 일상행동 빈도 및

문제정도 지각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하

였으며, 여기에 연령, 성별, 교육정도, 경제수

준, 학업성적 등 필요한 배경정보를 구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자녀용, 부모용, 조부모용

질문지는 측정변인이 기본적으로 동일하였으

나, 조사대상에 따라 질문에 사용되는 어휘를

적절히 조정하였다. 가족가치관과 일반가치관

문항의 경우에는 응답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청소년의 일상행동에

대한 지각의 경우에는 중․고․대학생은 자

기 자신에 대해, 부모와 조부모는 각각 자신

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

였다.

1) 가족가치관

선행연구들은 가족가치관을 여러 개의 하

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연구

마다 영역 분류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

지만 대체로 결혼 및 자녀, 성역할, 부양 및

효도, 그리고 가족주의 가치관의 네 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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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하위변인 문항수 α

가족가치관

가족주의 13 .6455

성역할 8 .8136

결혼 4 .7333

효도 8 .7494

일반가치관

부귀영화 4 .7325

가정화목 4 .7425

자아실현 4 .7877

사회봉사 4 .7199

청소년 행동의

빈도 지각

유행추구 8 .7978

어른무시 5 .7158

컴퓨터 3 .5518

산만행동 3 .5524

청소년 행동의

문제정도 지각

유행추구 8 .8746

어른무시 5 .8023

컴퓨터 3 .7503

산만행동 3 .5842

표 3. 측정변인의 신뢰도

수렴해 볼 수 있다(예, 김경신, 1998a; 김순옥,

류점숙, 1984; 김일명, 김명자, 1989; 박진숙,

1984; 박혜인, 1990; 옥선화, 1984). 본 연구에

서는 김경신(1998a)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

구자들이 41문항을 제작하여 가족가치관 측

정에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가족주의(13

문항), 성역할(8문항), 결혼(4문항), 효도(8문

항)의 4개 하위변인이 추출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33문항을 최종으로 분석에 사용하

였다. 각 변인에 해당하는 문항의 예를 들면

“부부 사이가 나빠도 자식을 생각해서 이혼

하면 안 된다” 또는 “나의 행복은 가족의 행

복에 많이 달려있다”(가족주의), “아들이든 딸

이든 구별없이 잘만 키우면 된다”(성역할),

“결혼은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결

혼), “장남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부양

책임을 져야 한다”(효도)이다.

가족가치관은 5점 척도에 의해 측정하였으

며, 가족가치관 점수가 높다는 것은 개인보다

가족 우선시, 남아선호, 성역할구분, 결혼중

시, 효도와 부모부양 중시 등 가부장적이고

보수지향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강하게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일반가치관

김명언 등(2000)과 김의철 등(2000)이 사람

들이 삶의 목표로 삼는 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 18개 문항을 5점 척도에 의해 실시하

였다. 그러나 요인분석 결과 2문항(7과 11)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문항으로부터 부귀영화

(명예, 권력, 학벌, 부), 가정화목(화목한 가정,

건강, 진정한 우정, 효), 자아실현(자아실현,

성공적인 직장생활, 신나는 삶, 창의성), 사회

봉사(자연보호, 봉사, 전통, 진정한 신앙생활)

의 4개 하위변인이 추출되었으므로 이 문항

들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하위변인들

은 문항이 각각 4개씩이었다.

3) 청소년의 일상행동의 빈도 및 문제정도

   지각

김현정(1994; 황상민, 김현정, 1998)의 연구

결과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의

견을 참고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흔히

하는 행동들을 나타내는 내용의 문항 25개를

제작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청소년 자신이,

또는 성인과 노인의 경우에는 청소년 자녀

또는 손자녀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빈도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

각하는 정도를 각각 5점 척도에 표시하게 하

였다. 이 문항들에 대한 반응을 요인분석한

결과 6개 문항을 제외한 19개 문항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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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4개의 하위변인이 추출되었다. 즉 외모

꾸미기에 관심이 많고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등의 유행추구 행동(8문항), 버릇없이 행동하

고 어른 말을 따르지 않는 어른무시 행동(5문

항), 밤새워가며 게임, 채팅 등을 하는 컴퓨터

관련 행동(3문항),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과 같은 산만행동(3문항)이다.

각 변인의 Cronbach α 신뢰도가 표 3에 제

시되어 있다. 신뢰도는 문항 수가 두셋에 불

과한 일부 경우에는(컴퓨터, 산만행동) .55 정

도로 약간 낮은 편이었으나 나머지는 .64～.87

사이에 있어 대체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실시방법

질문지는 2003년 7월에서 8월에 걸쳐 실시

되었다. 중․고․대학생은 수업시간을 활용하

여 수업담당 교사나 교수가 직접 질문지를

실시하고 대학원생 연구조교가 조사가 원활

히 진행되도록 보조하였다. 질문지 실시에 소

요된 시간은 약 40분 정도이었으며, 각 학생

들은 부모용 질문지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부모에게 각각 실시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응

답자들의 성실한 응답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예쁜 그림이 들어

간 파일을 답례로 제공하였다.

표집대상 노인들은 대부분이 노령으로 인

해 질문지를 직접 읽고 작성하는 데 어려움

이 있었기 때문에 집단으로 질문지를 실시하

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훈련된 연구조교들이 복지기관이나 노인정을

방문하여 노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문항을 읽

어주고 답지에 그들의 응답을 대신 기록하는

개인면접방식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개별

면접은 노인정이나 복지기관의 조용한 장소

에서 실시되었으며, 노인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약간의 다과

를 제공하였다.

결  과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

표 4에 가족가치관과 일반가치관의 평균을

제시하였다.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를 성별과

함께 이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도 함께 제시하

였다1).

먼저 전체집단 평균을 보면, 가족가치관 중

에서는 결혼이 총 5점 만점에 4.03점이었고

가족주의와 효도도 각각 3.66점과 3.02점으로

셋 다 중간점수인 3점을 넘어섰다. 그러나 성

역할 점수는 다섯 세대 모두 총 5점에서 2점

을 넘기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

들이 세대와 연령에 관계없이 상당히 남녀평

등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반

가치관은 가족가치관보다 전반적으로 점수가

1) 본 연구의 자료는 주로 변량분석에 의해 분석하

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성인집단은 표집대상

인 중․고․대학생의 부모들이었는데, 한 가정 내의 부

모와 자녀는 가치관이나 행동지각에서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량분석의 독립적 표집이라는 가

정이 훼손되었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

해 각 측정치에 대해 부모와 자녀의 평가 간 상관정

도를 알아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경우 상관의 크기

가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자녀의 평가가 상당히 독립적임을 보여주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를 변량분석에 의해 분석

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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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가치관 일반가치관

가족주의

M(SD)

성역할

M(SD)

결혼

M(SD)

효도

M(SD)

가정화목

M(SD)

자아실현

M(SD)

부귀영화

M(SD)

사회봉사

M(SD)

중
남 3.72(.50) 1.87(.44) 3.74(.81) 3.23(.54) 4.74(.44) 4.30(.67) 3.57(.89) 4.08(.72)

여 3.29(.49) 1.55(.46) 3.56(.73) 2.81(.49) 4.70(.48) 4.27(.62) 3.46(.73) 3.75(.76)

고
남 3.46(.50) 1.74(.47) 3.82(.69) 3.04(.65) 4.57(.53) 4.34(.66) 3.74(.82) 3.40(.82)

여 3.15(.54) 1.50(.34) 3.42(.77) 2.63(.54) 4.64(.44) 4.40(.59) 3.75(.66) 3.50(.73)

대
남 3.44(.55) 2.02(.46) 4.12(.75) 3.17(.64) 4.61(.44) 4.40(.59) 3.80(.75) 3.45(.79)

여 3.05(.46) 1.55(.31) 3.52(.71) 2.57(.44) 4.55(.45) 4.50(.42) 3.68(.70) 3.37(.74)

성인
남 3.86(.54) 2.26(.56) 4.23(.78) 3.09(.70) 4.34(.75) 4.03(.78) 3.52(.86) 3.61(.81)

여 3.76(.52) 1.90(.54) 4.08(.78) 2.78(.73) 4.36(.64) 3.95(.89) 3.45(.81) 3.75(.79)

노인
남 4.15(.46) 1.98(.57) 4.77(.33) 3.62(.80) 4.72(.42) 4.26(.62) 3.60(.79) 4.20(.61)

여 4.43(.37) 2.00(.52) 4.75(.44) 3.83(.74) 4.70(.40) 4.35(.77) 3.79(.83) 4.38(.58)

중 3.52(.51)b 1.71(.48)b 3.61(.79)a 3.04(.56)b 4.73(.45)c 4.28(.64)b 3.51(.80)a 3.92(.76)c

고 3.26(.55)a 1.59(.41)a 3.55(.76)a 2.78(.62)a 4.61(.47)b 4.38(.61)b 3.74(.71)b 3.46(.76)a

대 3.28(.55)a 1.82(.46)c 3.96(.79)b 2.91(.64)ab 4.59(.45)b 4.44(.53)b 3.75(.73)b 3.42(.77)a

계 성인 3.81(.54)c 2.07(.58)d 4.18(.74)c 2.95(.73)b 4.35(.69)a 3.99(.84)a 3.49(.83)a 3.69(.80)b

노인 4.27(.43)d 1.99(.56)d 4.74(.40)d 3.70(.77)c 4.71(.42)bc 4.29(.70)b 3.70(.82)b 4.30(.60)d

남 3.75(.57) 2.07(.54) 4.17(.78) 3.20(.70) 4.53(.61) 4.21(.71) 3.62(.83) 3.70(.82)

여 3.57(.64) 1.75(.51) 3.91(.84) 2.86(.74) 4.52(.56) 4.18(.78) 3.57(.78) 3.73(.79)

전체 3.66(.62) 1.90(.55) 4.03(.81) 3.02(.73) 4.52(.59) 4.20(.74) 3.60(.80) 3.72(.81)

F

세대집단 101.90*** 33.32*** 60.67*** 44.94*** 19.47*** 17.54*** 5.63*** 33.02***

성별 27.24*** 61.05*** 28.16*** 43.91*** .00 .31 .17 .00

상호작용 11.43*** 5.17*** 4.42** 7.91*** .34 .85 1.04 3.20*

주. 첨자 a, b, c, d는 사후검증(Duncan test) 결과 p < .05 수준에서 동질집단을 표시한 것임. 이후의 모든 표에

서 *는 p < .05, **는 p < .01, ***는 p < .001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표 4. 세대집단과 성별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더 높은 편이었는데, 전체집단의 평균점수는

가정화목과 자아실현이 각각 4.52점과 4.20점

으로 상당히 높았고 사회봉사와 부귀영화도

각각 3.72점과 3.60점으로 중간점수인 3점을

훌쩍 넘어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대에 관

계없이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가치들을 중요

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가족가치관

가족가치관의 하위변인인 가족주의, 성역

할, 결혼, 효도 모두 세대집단과 성별이 각각

의미있는 주효과가 있었으며, 이들 간의 상호

작용도 효과가 있었다.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세대집단간 차이의 사후분석 결과는2)

전반적으로 노인이 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

음이 성인이며, 고등학생이 가장 점수가 낮다

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성인과 노인

세대가 중․고․대학생 세대보다 더 보수적

이고 전통적인 가족중심 가치관을 지니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성별의 경우 4개 하위변인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점수가 더 높았으

나,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차이가 없어지

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추세를 보였다(그림 1

참조). 즉 중학생이 결혼에서 남녀차이가 없

었던 것을 제외하면 중․고․대학생들은 전

부 남자가 여자보다 점수가 더 높았지만[ts

2) 세대간 차이의 사후검증은 이후 전부 Duncan

test에 의한 것이며 유의수준은 p < .0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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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족가치관의 네 하위변인에서 세대집단 x 성별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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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반가치관(사회봉사)에서 세대집단 x 성별

  상호작용

≥ 2.95, p < .01], 성인의 경우 성역할과 효도

에서만 남자의 점수가 더 높았고[ts ≥ 2.60, p

< .01] 결혼과 가족주의에서는 남녀차이가 의

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의 경우에

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거나(성역할, 결혼, 효

도) 여자가 남자보다 오히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족주의, t(121) = 3.675, p

< .001).

2) 일반가치관

일반가치관은 4개 하위변인 모두에서 세대

집단별 주효과는 크게 의미가 있었으나, 사회

봉사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것을 제외

하고는 성별 주효과 또는 세대집단과 성별간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가정화목 점수는 중

학생과 노인이 가장 높았고 성인이 가장 낮

았다. 자아실현 점수는 성인이 다른 네 집단

에 비해 낮았고 후자 네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부귀영화는 중학생과 성인의 점수가

고등학생, 대학생, 노인의 점수보다 상대적으

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사회봉

사의 경우 노인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중학

생, 성인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으며, 고등학

생과 대학생이 가장 점수가 낮았다. 그러나

중학생은 남자가 여자보다 점수가 더 높은

데 반해[t(141) = 2.667, p < .01], 나머지 세대

에서는 남녀간에 의미있는 점수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ps > .10, 그림 2 참조). 특히 성

인과 노인의 경우 통계적 유의 수준에는 조

금 못 미쳤으나 여자들이 점수가 더 높은 경

향이 있었다[성인, t(459) = 1.885, p = .060;

노인, t(132) = 1.743, p = .084]. 즉 나이가 들수

록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봉사에 더 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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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지각 문제 정도 지각

유행추구

M(SD)

어른무시

M(SD)

컴퓨터

M(SD)

산만행동

M(SD)

유행추구

M(SD)

어른무시

M(SD)

컴퓨터

M(SD)

산만행동

M(SD)

중
남 1.64(.73) 2.54(.66) 2.01(.80) 1.88(1.05) 3.27(.93) 3.62(.82) 3.41(.98) 2.98(.96)

여 2.08(.82) 2.66(.63) 1.72(.86) 2.37(1.03) 3.03(.76) 3.69(.55) 3.63(.79) 2.65(.76)

고
남 2.03(.82) 2.81(.62) 2.10(.71) 2.83(.92) 2.95(.82) 3.30(.63) 2.94(.84) 2.60(.70)

여 2.14(.68) 2.67(.68) 1.84(.81) 3.08(.91) 2.66(.83) 3.43(.78) 3.14(1.00) 2.51(.66)

대
남 1.66(.46) 2.38(.56) 2.01(,68) 2.79(.85) 2.62(.88) 3.20(.82) 2.94(.92) 2.32(.75)

여 1.98(.61) 2.26(.57) 1.60(.70) 2.98(.74) 2.54(.76) 3.35(.78) 2.97(1.02) 2.38(.77)

성인
남 1.94(.79) 2.19(.78) 1.79(.81) 2.39(.96) 3.06(.97) 3.41(.94) 3.36(1.11) 2.82(.82)

여 1.90(.68) 2.23(.72) 1.82(.76) 2.57(.98) 3.01(.90) 3.43(.90) 3.50(1.08) 2.76(.79)

노인
남 1.78(.62) 1.82(.87) 2.21(.73) 2.12(.90) 3.59(.77) 4.24(.64) 3.99(.77) 3.65(.90)

여 1.80(.67) 1.49(.51) 2.39(.96) 2.30(.94) 3.68(.77) 4.39(.59) 3.97(.70) 3.69(.75)

중 1.86(.80)a 2.60(.65)c 1.87(.85)a 2.13(.99)a 3.17(.86)b 3.64(.70)b 3.54(.89)b 2.80(.86)c

고 2.07(.69)b 2.71(.66)c 1.89(.75)a 2.98(.92)c 2.79(.83)a 3.38(.73)a 3.08(.95)a 2.56(.67)b

대 1.79(.55)a 2.33(.56)b 1.84(.71)a 2.87(.81)c 2.60(.83)a 3.27(.81)a 2.95(.96)a 2.36(.76)a

계 성인 1.90(.72)a 2.21(.75)b 1.80(.77)a 2.48(.98)b 3.03(.94)b 3.42(.93)a 3.42(.99)b 2.79(.81)c

노인 1.79(.66)a 1.62(.69)a 2.27(.84)b 2.18(.92)a 3.63(.79)c 4.31(.62)c 3.95(.74)c 3.66(.82)d

남 1.82(.71) 2.29(.76) 1.95(.77) 2.41(.99) 3.06(.95) 3.50(.89) 3.32(1.04) 2.83(.91)

여 1.96(.70) 2.27(.74) 1.84(.82) 2.65(.98) 2.97(.89) 3.57(.85) 3.45(1.03) 2.76(.84)

전체 1.88(.70) 2.28(.75) 1.88(.79) 2.53(.99) 3.02(.92) 3.53(.88) 3.38(1.03) 2.80(.87)

F

세대집단 3.74** 48.72*** 10.85*** 23.02*** 28.75*** 39.38*** 23.85*** 55.53***

성별 12.25*** 3.02* 7.54** 15.14*** 3.11 3.39* 2.87 1.92

상호작용 4.34** 2.63* 4.23** .83 1.05 .32 .40 1.41

표 5. 세대집단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 일상행동의 빈도 및 문제정도 지각의 차이

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대체로 노인은 일상생

활에서 다른 세대에 비해 사회봉사와 가정화

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학생과 고등학

생은 자아실현과 부귀영화를, 그리고 중학생

은 가정화목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성인은 자아

실현, 가정화목, 부귀영화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고, 사회봉사에서는 다섯 집단 중에서 중

간위치를 차지해, 다른 세대집단과 비교해 볼

때 일반가치관을 구성하는 하위변인들에 대

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적게 부여하고 있음

을 보여주었다.

청소년의 일상행동 빈도 및 문제정도 지각

에 나타난 세대간 차이

표 5에 청소년 행동에 대한 빈도지각과 문

제정도 지각의 평균점수 및 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빈도지각의 전체평균을 보

면, 가치관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데 반

해 빈도지각 점수는 어떤 세대 또는 어떤 유

형의 행동에서도 중간점수인 3점을 넘어서지

못해, 모든 세대집단에서 청소년들이 일상생

활에서 이런 행동들을 그리 많이 하지는 않

는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문제정도 지각의 전체평균을 보면, 산만행

동을 제외한 나머지 세 유형의 행동이 전부

중간점수인 3점을 넘어섰다. 특히 어른무시

행동은 평균 3.53점으로, 모든 세대집단에서

다른 세 유형의 행동보다 상대적으로 문제가

더 심각한 행동으로 지각되고 있었다(대응표

본 t 검증, ts ≥ 1.97,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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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청소년의 일상행동 빈도의 지각에서 세대집단 x 성별 상호작용

1) 빈도지각

표 5에 제시된 대로, 빈도지각의 4개 하위

변인 모두에서 세대집단간에 차이가 있었으

며, 남녀간에도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유

행추구 점수는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다른

네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청소

년의 어른무시행동의 빈도는 중고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각했고, 대학생과 성인이 그

다음 순이었으며, 노인이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산만행동 빈도도 이와 비슷하게 고등

학생과 대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각했고,

그 다음이 성인이었으며, 중학생과 노인이 가

장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컴퓨터행동

빈도는 다섯 세대집단 중에서 노인이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나머지 집단간에는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집단과 성별간 상호작용은 산만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하위변인에서 의미가 있

었다. 그림 3에 이 상호작용들을 제시하였다.

유행추구 행동의 경우 중학생[t(142) = 3.403,

p < .01]과 대학생[t(180) = 4.041, p < .001]은

여자가 남자보다 자신들이 이런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지각했으나, 고등학생은 남

녀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성인과 노인도 청소

년들의 유행추구행동 빈도 지각에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ts < 1). 어른무시 행동은 중ㆍ

고ㆍ대학생과 성인은 남녀간에 빈도지각에

차이가 없었으나, 노인은 남자노인이 여자노

인보다 청소년 손자녀가 이런 행동을 더 많

이 한다고 지각하였다[t(125) = 2.610, p < .05].

이와는 달리, 컴퓨터관련 행동에 대해서는 중

ㆍ고ㆍ대학생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청소

년들이 이와 관련한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했으나[중학생, t(143) = 2.104, p < .05; 고

등학생, t(133) = 1.871, p = .063; 대학생, t(181)

= 3.878, p < .001], 성인과 노인은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 산만행동은 상호작용은 없고

성별 주효과만 의미가 있었는데, 모든 세대집

단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청소년들이 그와 같

은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았다.

2) 문제정도 지각

빈도지각과 마찬가지로, 문제정도 지각도 4

개 유형의 행동 모두에서 세대집단에 따른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났다. 그러나 빈도지각

과는 달리 문제정도 지각에서는 4개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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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가치관 일반가치관

가족주의

M(SD)

성역할

M(SD)

결혼

M(SD)

효도

M(SD)

가정화목

M(SD)

자아실현

M(SD)

부귀영화

M(SD)

사회봉사

M(SD)

중 3.86(.56) 1.98(.53)a 4.20(.72)ab 2.86(.72)a 4.34(.72)a 3.93(.93) 3.49(.89) 3.64(.87)

고 3.74(.52) 2.14(.63)b 4.07(.78)a 2.98(.68)ab 4.29(.72)a 3.99(.80) 3.49(.79) 3.68(.76)

대 3.87(.51) 2.15(.54)b 4.38(.68)b 3.10(.84)b 4.51(.55)b 4.15(.67) 3.52(.75) 3.84(.72)

부 3.86(.55) 2.25(.56) 4.26(.73) 3.11(.69) 4.34(.75) 4.04(.77) 3.53(.85) 3.63(.81)

모 3.77(.53) 1.91(.55) 4.11(.74) 2.80(.73) 4.37(.64) 3.96(.90) 3.46(.81) 3.74(.79)

전체 3.81(.54) 2.07(.58) 4.18(.74) 2.95(.73) 4.35(.69) 3.99(.84) 3.49(.83) 3.69(.80)

F

자녀집단 2.77 4.19* 5.00* 3.62* 3.22* 2.09 .06 1.56

부모성별 2.72 33.77*** 6.52* 18.14** .00 1.57 .99 2.13

상호작용 .52 .84 .43 .81 1.15 1.31 .06 .62

중 4.16(.44) 2.02(.54) 4.57(.41)a 3.52(.64) 4.53(.51)a 4.26(.75) 3.66(.80) 4.23(.64)

고 4.26(.41) 2.09(.60) 4.76(.46)b 3.73(.84) 4.78(.35)b 4.26(.77) 3.72(.75) 4.32(.63)

대 4.35(.43) 1.90(.55) 4.85(.30)b 3.81(.79) 4.78(.36)b 4.34(.61) 3.72(.89) 4.32(.55)

조부 4.16(.44) 1.97(.58) 4.76(.34) 3.64(.79) 4.72(.43) 4.26(.62) 3.63(.77) 4.22(.60)

조모 4.42(.36) 2.01(.55) 4.71(.47) 3.79(.74) 4.70(.41) 4.34(.78) 3.78(.86) 4.39(.59)

전체 4.27(.43) 1.99(.56) 4.74(.40) 3.70(.77) 4.71(.42) 4.29(.70) 3.70(.82) 4.30(.60)

F

손자녀집단 .80 1.34 5.24** .92 4.47* .16 .10 .15

조부모성별 14.96*** .22 .92 1.35 .22 .58 .39 2.38

상호작용 4.79** 2.28 .05 1.52 .56 .94 2.72 .23

표 6. 중 ․ 고 ․ 대학생 자녀/손자녀를 둔 부모와 조부모의 가치관 점수와 변량분석 결과

행동 모두에 대해 대체로 노인이 가장 문제

가 심각하다고 지각했고, 그 다음 중학생과

성인이 이런 행동들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었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이런 행동들

이 비교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

다. 성별 주효과는 어른무시 행동에서만 의미

가 있었고 나머지 행동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었다. 즉 세대에 관계없이 여자가 남자보다

어른무시 행동이 더 문제되는 행동이라고 보

았다. 성별과 세대간 상호작용 효과는 어떤

유형의 행동에서도 의미가 없었다.

자녀/손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와 조부모

세대의 차이

자녀 또는 손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 또

는 대학생인가에 따라 부모와 조부모의 가치

관과 행동지각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6에 중․고․대학생 자녀/손자녀를 둔 부

모와 조부모의 가치관 점수와 변량분석 결과

를 제시하였다.

먼저 가족가치관에서 자녀/손자녀집단에 따

른 차이를 보면, 부모의 경우 4개 하위변인

모두에서 자녀연령이 높을수록(즉 중고생 부

모보다 대학생의 부모가)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단, 가족주의는 .05 < p < .10), 조부

모는 결혼 변인에서만 이러한 경향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부는 모보다 4개

하위변인 모두에서 점수가 더 높았으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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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주의

3

4

5

중 고 대

조부

조모

그림 4. 가족주의에서 손자녀집단 x 조부모성별 상

  호작용

빈도 지각 문제 정도 지각

유행추구

M(SD)

어른무시

M(SD)

컴퓨터

M(SD)

산만행동

M(SD)

유행추구

M(SD)

어른무시

M(SD)

컴퓨터

M(SD)

산만행동

M(SD)

중 1.78(.73)a 2.12(.67)a 1.69(.70)a 2.14(.95)a 3.09(.92) 3.45(.88) 3.49(1.10) 2.86(.82)

고 2.05(.75)b 2.37(.85)b 1.87(.82)ab 2.75(.99)b 3.00(.98) 3.42(.95) 3.39(1.14) 2.78(.84)

대 1.87(.56)a 2.07(.64)a 1.93(.77)b 2.71(.75)b 2.95(.89) 3.35(.98) 3.34(1.02) 2.68(.73)

부 1.91(.77) 2.17(.78) 1.78(.78) 2.38(.96) 3.06(.97) 3.41(.94) 3.35(1.11) 2.82(.82)

모 1.89(.68) 2.23(.72) 1.81(.76) 2.56(.99) 3.01(.90) 3.43(.91) 3.49(1.09) 2.77(.80)

전체 1.90(.72) 2.20(.75) 1.80(.77) 2.47(.98) 3.03(.94) 3.42(.93) 3.42(1.10) 2.79(.81)

F

자녀집단 7.06** 6.81* 3.92** 22.03*** .74 .32 .66 1.38

부모성별 .01 1.28 .39 3.69 .32 .08 1.47 .10

상호작용 2.20 .37 1.63 .45 .21 .26 .04 1.67

중 1.76(.70) 1.80(.77) 2.25(.82) 2.04(.90) 3.61(.73) 4.26(.66) 3.92(.81) 3.71(.78)

고 1.77(.60) 1.53(.75) 2.34(.91) 2.27(.96) 3.40(.71) 4.18(.70) 4.03(.76) 3.48(.97)

대 1.84(.66) 1.51(.54) 2.23(.84) 2.23(.91) 3.79(.86) 4.43(.52) 3.93(.68) 3.73(.74)

조부 1.80(.63) 1.82(.87) 2.21(.73) 2.14(.91) 3.57(.77) 4.24(.64) 3.96(.77) 3.62(.88)

조모 1.79(.69) 1.49(.51) 2.33(.96) 2.22(.94) 3.69(.81) 4.39(.59) 3.95(.70) 3.70(.74)

전체 1.79(.66) 1.62(.69) 2.27(.84) 2.18(.92) 3.63(.79) 4.31(.62) 3.95(.74) 3.66(.82)

F

손자녀집단 .40 1.51 .15 .92 2.71 1.66 .20 1.13

조부모성별 .16 5.53* .58 .01 .89 2.72 .06 .24

상호작용 3.72* 1.36 .14 1.93 3.38* 2.61 .88 .81

표 7. 중 ․ 고 ․ 대학생 자녀/손자녀를 둔 부모와 조부모의 행동지각 점수와 변량분석 결과

가족주의는 .05 < p < .10), 조부와 조모는 점

수 차이가 없거나(성역할, 결혼, 효도) 조부보

다 조모의 점수가 더 높았다(가족주의). 즉 부

모의 경우 대체로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가 모보다 더 전통적인 가치를 지

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조부모는 가족

가치관 점수가 손자녀의 연령에 그다지 영향

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부가 조모보다

더 전통지향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집단과 부모성별 간 상호작용은 부모

의 경우 가족가치관의 4개 하위변인 모두에

서 유의미하지 않았고, 조부모의 경우는 가족

주의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조부는 손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주의 점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데 반해[중-고: t(40) = 1.767, p =

.085; 고-대: t(45) = -.833, p > .10; 중-대: t(47)

= -2.610, p < .05], 조모는 손자녀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변동이 없었다(세 집단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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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추구(빈도지각)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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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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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조모

유행추구(문제정도지각)

1

2

3

4

5

중 고 대

조부

조모

그림 5. 유행추구행동의 빈도지각과 문제정도 지각에

  서 손자녀집단 x 조부모성별 상호작용

검증 결과 전부 p > .10). 그러나 조모의 경우

가족주의 점수가 5점 척도에서 평균 4.42로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손자녀의 연령에 따른

점수변동이 없었던 것은 천장효과의 작용이

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가치관은 부모와 조부모 모두 가정화

목에서만 자녀/손자녀 집단에 따른 주효과가

있었다. 즉 가정화목의 경우 가족가치관에서

와 마찬가지로 중고생 부모보다는 대학생 부

모가 가정화목 점수가 더 높았고, 중학생 손

자녀를 둔 조부모보다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손자녀를 둔 조부모가 더 점수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나, 부모와 조부모 모두 자녀/손자녀

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화목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하위변인에서는 자

녀/손자녀 집단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성별

효과나 상호작용도 전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7에는 중․고․대학생 자녀/손자녀를 둔

부모와 조부모의 행동지각 점수 및 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일상행동에 대

한 빈도 지각을 보면, 부모의 경우 4개 하위

변인 모두에서 자녀집단의 주효과가 유의미

하였다. 대체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유행추구, 어른무시, 컴퓨터관련, 산만

행동의 4개 유형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지각했고, 중학생 부모들이

자녀가 그런 행동들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

로 지각했다. 성별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

는 없었다. 부모의 경우 문제정도 지각에서는

자녀집단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이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도 전혀 없었다.

부모와는 달리 조부모는 빈도지각에서 손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른무시 행동의 빈도지각에서 성별

효과가 나타났는데, 조부가 조모보다 손자녀

들이 어른을 무시하고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다. 또 빈도

지각과 문제정도 지각 둘 다에서 유행추구

행동의 상호작용 효과가 의미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그림 5). 즉 중학생 손자녀의 조모보

다 대학생 손자녀의 조모가 손자녀들이 그런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았으나[t(39) = -2.06,

p < .05], 조부는 유행추구행동의 빈도지각에

서 손자녀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제정도 지

각의 경우 조모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손자

녀보다는 중학생 손자녀가 그런 행동들을 하

는 경우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중-고: t(30) = 2.94, p < .01; 고-대,

t(42) = -1.78, p = .082; 중-대, t(40) = 1.02, p >

.10], 조부는 연령이 높은 손자녀일수록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고, t(42) = -.95, p >

.10; 고-대, t(42) = -1.05, p > .10; 중-대, t(48)

= -2.00, p =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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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의 결과는 세대간에 차이점과 유사

점이 둘 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근래에

이루어진 많은 연구를 볼 때 이러한 결과가

진실에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의 결과를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에 따라

논의하기로 하겠다.

세대간 차이점

먼저 중․고․대학생과 성인, 그리고 노인

은 가치관과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첫째, 전통적인 가족가치는 노인이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성인이었

으며, 중․고․대학생 중에서는 특히 고등학

생이 가족중심 가치관의 중요성을 가장 낮게

보고 있었다. 즉 대체로 연령이 높은 세대일

수록 결혼을 중시하고, 가족 중심적이며, 장

남우선의 가부장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

었다.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예, 김경신,

1998a, b; 박혜인, 1990; 옥선화, 1989), 가족의

중요성이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젊

은 층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 것이다.

둘째, 노인은 사회봉사, 고등학생과 대학생

은 자아실현, 그리고 중학생은 가정화목을 다

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

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인은 다섯 집단 중

에서 자아실현, 가정화목, 부귀영화를 가장

덜 중시하고 있었으며, 다른 세대집단과 비교

해볼 때 뚜렷하게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

과는 노인은 사회봉사, 10대와 20대의 젊은

세대는 자아실현을 삶의 목표로 중요하게 생

각한다는 김의철 등(2000)의 결과와 대단히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등학생과 대학

생이 삶의 중요한 목표로 보는 가치가 중학

생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는 다르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셋째, 중․고․대학생 중에서는 고등학생

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유행추구, 부모무시,

산만행동을 더 많이 하였고 컴퓨터관련 행동

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와 조부모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청소년 특유

의 행동을 하는 빈도를 중․고․대학생들보

다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조부

모가 특히 더 그러하였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빈도를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중학생

자녀의 부모들은 가장 낮게 지각하였으나, 조

부모는 손자녀의 연령에 따른 그와 같은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부모가

부모에 비해 청소년 손자녀의 행동에 대해

그다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행동유형별로 보면 조부모는 다른 세

대집단에 비해 청소년이 유행추구, 어른무시,

산만행동을 하는 빈도는 더 낮게 지각하였으

나, 청소년이 컴퓨터관련 행동을 하는 빈도는

다른 세대집단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이 흔히 하는 행동들에 대해

가장 크게 문제를 느끼는 것은 조부모였다.

부모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보다는 그런 행동

들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였지만 조부모

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조부모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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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 부모

만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손자녀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 부모보다 더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부모는

청소년 손자녀의 다른 어떤 행동보다도 특히

컴퓨터관련 행동에 더 신경을 쓰고 이런 행

동을 유난히 더 못마땅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노인들이 청소년들의 컴퓨터관련 행동 빈

도를 높게 지각하고 또 이런 행동들을 특히

문제 삼는 이유는 인터넷이나 통신기기의 활

용이 필수적인 디지털 시대에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합류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컴퓨터가

없는 생활은 아예 상상하기조차 힘든 젊은

세대를 보면서 느끼는 소외감에서 일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소년과

노인 세대의 인식차이를 줄이면서 그러한 차

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과 갈등을 예방

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컴퓨터 친화력을 높

일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

로 생각된다.

세대간 유사점

세대집단 간에 이상과 같은 차이점이 있었

으나,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도 있었다.

첫째,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가족구성원

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자아실현을 하거

나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사회봉사를 하는 것

보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정화목은 전체평균이

4.52점이었으며 다섯 세대집단의 최저점수는

4.35점이고 최고점수는 4.73점이었는데, 이 값

들이 5점 척도상의 값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

라 사람들이 세대구분에 관계없이 가정화목

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분석해본 박광배와 김미숙(1992)은

이들의 가치체계가 시대변화에 따라 바뀐다

해도 우리 문화의 근간이 되는 집단주의적

가족문화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

측한 바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목한 가

정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선행연

구에서도 빈번히 보고되는 결과이다(예, 김경

신, 1998a; 김명언 등, 2000; 김의철 등, 2000;

박광배, 김미숙, 1992; 윤진, 1985). 이러한 결

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가족에 대해 강

한 심리적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김

명언, 1997)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의 중요성이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젊은 층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가족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성역할에 충실

해야 한다는 생각도 모든 세대에서 과거에

비해 많이 엷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노인과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도 여전히 가족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가족구성

원들이 상호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화목

하게 지내는 가정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그런

가정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견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중․고․대학생과 성인, 노인의 다섯

세대 모두 결혼, 가족주의, 효도와 관련한 가

족가치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데 반해, 남

녀역할을 차별적으로 구분하는 경향은 상당

히 낮은 편(5점 만점에 평균 1.91점)이었다.

모든 세대에서 가족가치를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젊은 세대뿐 아니라

나이든 세대까지도 모두 상당히 남녀평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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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1970년대와 1990년대 한

국인의 가치관을 비교하면서 남녀평등의식이

20년 사이에 크게 신장되었음을 보여준 나은

영과 차재호(1999)의 결과와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결혼한 여자도 사회활동을 해야

한다거나 친정과 시댁(본가와 처가)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0년에서 90

년에 이르는 동안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역할과 관련해서 이와 같이 진취적

인 방향으로의 인식변화가 실제 행동으로 연

결되어 실생활에서 그대로 구현되는지 여부

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앞으로 가치관 변

화와 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적극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소년이 흔히 하는 행동 중에서 어

떤 것이 특히 문제가 되고 어른의 눈에 거슬

리는지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이 노인과

성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별반 다르지 않

았다. 노인과 성인뿐 아니라 중․고․대학생

들도 어른을 무시하는 행동이 가장 용납되기

어려운 문제행동이라고 보고 있었고, 산만행

동은 상대적으로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보고 있었다.

이상의 여러 공통점들은 세대간 차이로 인

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갈등을 극복해

내고 세대간 화합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단초

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과 세대의 상호작용

지금까지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가 가치

관과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또 세대에 따라 성별효과가 각기

달리 나타나는 상호작용이 몇 군데에서 발견

되었으므로 이 결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전통적 가족가치 지향에서 세대에 따

라 성별의 차이가 달리 나타났다. 중․고․대

학생은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전통적인

가족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

인은 남녀차이가 그리 분명하지 않았으며, 노

인의 경우에는 남녀차이가 없거나(성역할, 결

혼, 효도) 오히려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더 가족중심적인 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가

족주의)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전통적 가

치관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결과는

상식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연령이 높아질수

록 전통적 가족주의를 중시하는 쪽으로 가치

관의 변화가 더 급격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청소

년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보수적이지만

성인이 되면 그러한 차이가 줄어들고 노인이

되면 오히려 여자가 남자보다 전통적 가치를

더 중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경

향은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김의철 등(2000)은 세대집단에 따른 보수지향

가치관과 전통적 역할행동의 차이를 살펴보

면서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김경신(1998b)도 청소년기와 중

년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지니고 있지만, 노년기에는 남녀간

에 차이가 없거나 여성이 더 전통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얻었다.

우리나라 여성이 나이가 들수록 남성에 비

해 더 전통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결과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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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로 놓고 보면 젊은 여성들이 다른 어떤 집

단보다도 전통적 가족가치를 거부하는 경향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

택이며 결혼을 한다 해도 자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면 근래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사회의 도래

는 그 필연적인 귀결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또 사회봉사의 중요성에 대

한 판단도 세대집단에 따라 성별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에 위치한 세대인 고등

학생, 대학생, 성인은 사회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이들에 비해 사회봉사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중학생과 노인의 경우 중학생은 남자

가, 노인은 여자가 사회봉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다시 말해,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사회봉사의 중요

성에 대한 생각도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에

따라 더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들면서 남자는 은퇴

등으로 사회활동이 줄어드는 반면 여자는 자

녀출가 등으로 집안 일이 줄면서 오히려 외

부활동이 늘어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이는 노년기에 부부 갈등의 불

씨가 될 가능성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사회

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남

자노인들의 봉사활동을 독려하고 봉사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세대차를 가져오는

요인들에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러한 요인들이

각 세대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

을 하는지를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

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발

달심리학적 관점에서 가령 특정한 신체적, 인

지적, 사회적, 혹은 정서적 특성의 성별차이

가 연령에 따라 변화의 양상이 달리 나타난

다면(또는 연령차이가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

난다면), 그러한 특성이 가치관을 포함한 여

러 측면에서의 세대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밝혀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문항 수가 적은 일부

변인들은 신뢰도가 낮았으며 따라서 이 부분

의 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측정변인의 문

항 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도를 높

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본 연구에서는 전

국적인 표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고․대학생과 성인

집단, 노인집단으로 연령집단을 세분화하여

세대차를 연구함으로써 선행연구에 비해 세

대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좀더 정밀하게 살

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흔히

중고생은 (때로 대학생까지도) 청소년이라는

하나의 세대로 분류되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가치관과 청소년 행동의 문제정도 인

식에서 중․고․대학생이 차지하는 위치가

들쭉날쭉하게 각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처럼 이들

집단을 하나로 묶어 동질적인 집단으로 취급

할 것이 아니라 각기 별개의 집단으로 하여

상호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인집단과 노

인집단도 좀더 세분화하여 세대간 차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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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양한 각

도에서 분석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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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regard to value orientations and

the perception of adolescents' daily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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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generational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regard to value

orientations and the perception of adolescents' daily behaviors. A total of 1,067 participants (464

adolescents, 465 adults, and 138 older adults) took part in this study. The results exhibited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cross the generations. First, although young people valued marriage and

family not as highly as older people did, young as well as older people put greater significance on

domestic peace relative to others. Second, parents and grandparents were more likely to rate adolescents'

behaviors such as chatting on the internet all night as problematic than adolescents would. However, all

the generations unanimously considered adolescents' adult-ignoring behaviors to be the most problematic.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Keywords: generation gaps, value orientations, family value orientations, adolescents


